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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이는 것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’ 

삼양옵틱스, LK삼양으로 사명 변경과 함께 새 비전 선포 

▶ LK그룹과의 시너지 및 광학 기술력 기반 신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 

<2024-03-28> 삼양옵틱스(225190, 대표이사 구본욱, 신승열)가 LK삼양으로 사명변경과 함께 새

로운 경영 방향과 미래상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고 

28일 밝혔다.  

 

삼양옵틱스는 금일 창원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▲사명 변경 ▲액면분할 ▲차등배당 등

의 안건들을 모두 가결한 후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.  

 

새로운 비전인 ‘보이는 것 그 이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 LK삼양’은 미래

를 본다는 뜻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단순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눈(렌즈)밖의 세계에 대

한 도전을 통해 글로벌 솔루션 파트너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했다.  

 

LK삼양은 이날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. 기존 교

환렌즈 사업을 통해 수익을 지속하는 동시에 ▲열화상 카메라 ▲우주항공(드론, 인공위성 등) ▲자

율주행(라이다), ▲머신비전 등 신사업에도 집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

다. 

 

기존 렌즈 사업의 경우 기술 혁신 및 제품 개선을 통해 판매 활성화에 집중한다. 지속적인 기술 

개발을 통해 고성능 렌즈 제작에 나서며, 전문가 시장에도 집중해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를 높

일 예정이다. 그 동안 소홀했던 동남아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국가별 맞춤 마케팅 전략을 더해 외

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.  

 

신사업 중 하나인 열화상 솔루션 사업에 있어선 AI 및 클라우드 기술 중심으로 경쟁력를 확보하

고, 열화상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 구독 서비스를 통해 지속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 중심 사업을 

전개할 예정이다. 이 외에도 항공 드론용 렌즈 라인업을 확대 하고 위성용 렌즈, MV렌즈, 라이다, 

자율주행 센서 모듈 등 광학 모듈 분야로의 본격 진출을 통해 글로벌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

나겠다는 포부다.   

 

구본욱 LK삼양 대표이사는 “50년 이상 축적한 글래스 몰드 소재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LK그룹과

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하고 대한민국 광학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

다하겠다”며 “더 넓게, 더 새롭게,더 가치 있게, 다같이 함께라는 LK삼양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

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LK삼양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전했다. 


